
회의록

회의제목 <목도리> 6. 21.(일) 회의록
일시 2026. 6. 21.(일) 장소 영화의전당
참석자 권혁주, 문채현, 박성열, 이재빈, 전인룡

논의
내용

시나리오 피드백

#2 상우의 대사는 삭제해도 무방
#3 현재 #1과의 중복.
 - #1에서 목도리를 줍지 않고, 무심하게 바라보는 정도로 수정
 - 이후 재등장 시 목도리를 주워가는 흐름으로 수정
#5
1. 민영 대사(오늘은 일찍 마쳐요) 뉘앙스 수정, 현재는 이성 관계 암시
2. 다방 안 조명은 어둑한 분위기 유지하는 방향 검토
 - 불 켜는 액션이 민영의 입장에서 다소 어색함
 - 공간의 콘트라스트를 가져가는 방향으로
3. 담배 장면을 다방 씬 후반부로 이동 검토 (현재는 초반)
 - 태욱이랑 결혼했지~ 쯤
 - 초반 어색한 느낌 →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→ 담배가 들어가는 흐름
#6
1. 민영 대사를 당당한 톤으로 수정하는 방향 검토
2. 과거 사건은 설명이 아닌 암시하는 듯한 대사로
 - ‘~어리석었어’보다는 ‘그때 일이 있었지~’ 정도의 뉘앙스로 수정검토    
   (강욱 감독님 피드백처럼)
 - 구체적인 사건 설명 없이 그냥 어떤 일이 있었다는 뉘앙스만 주기
3. 걸어가는 장면 콘티 고민해볼 필요 있음
#7
1. ‘하루라도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다’ 보다는 기존 대사가 적합
2. 버스정류장의 형광등이 깜빡이는 것은 구현하기 어려움
#그 외 
#2와 #3 사이에 상우가 골목길을 걸어가는 장면 추가

특이
사항

1. 소품 준비 
 - 낙엽(과 뿌릴 사다리)
2. 차 트렁크에 달리 적재 가능

3. 버스 장면 관련 논의 필요
 - 막차 시간이 이른 관계로 운행중인 버스 이용 어려움



 
작성자 : 문채현

 - 버스 대여는 방침상 불가능 (6/22 확인 완료)

3. 촬영 일정
 - 1회차 촬영 : 다방, 밤 (밤샘...?)
 - 2회차 촬영 : 다방, 밤 장면 제외 나머지 
* 전날 로케이션 근처에서 숙박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으나, 비용 문제, 
당일 지원 인원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촬영 당일 07:00 영화의전당 
출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

추후
일정

1. 배우 의상 관련 논의
 -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으로 준비
 - 여배우 : 바지보다는 무릎 길이 정도의 치마, 코트 고려
 * 화이트 색상의 의상은 제외 (조명)

2. 배우들과 줌 미팅 및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진행
 - 대사 수정 방향, 남성 서사 관련 의견 수렴
 - 촬영 전 관계 형성을 위한 지속적 소통 (감독님^^)

3. 창녕 곰다방 주변 재답사 예정


